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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읍 동일 리에 복원된 날외소금밭 마을 노인회에서 옛 기억을 되1 ' '. ▲

살리며 만들어 놓은 소금막과 물통 등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이승철기자. / =

행정 지원받아 동일리 염전 활용 체험마을사업

마을 노인회 주축 장마 끝나 소금 생산 계획"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의 대정서초등학교 앞쪽에 펼쳐진 너른 바다 썰물이면 소라 성게 등 . , 

바닷생물이 훤하게 드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맨 손으로 잡는다는 그곳에 염전이 있다. 

과거형이 아니다 지금 그 바다에 염전이 있다 마을의 노인들이 수십년간 기능을 잃었던 염전. , . 

을 복원하는 작업에 나섰다.

여년전 생산량 다른 지역 앞서100▶

대정읍 동일리는 일과리에서 분리된 마을이다 일과리의 옛 이름은 날외 나 날래 로 불렸는데. ' ' ' ' , 

흔히 그곳의 염전을 지칭하는 이름 역시 날외소금밭 이다 동일리에서 만난 주민들은 동일리 ' ' . 

소금밭도 그렇게 불렀다.



갈대밭으로 변한 동일 리 복원 소금밭 인근의 염전터 기능잃은 염전은 대1 . ▲

개 그렇게 사라졌다.

조선총독부농상공부편찬의 한국수산지 제 집 제주도편에 따르면 서일과 동일과의 염전 ' 3 '(1910) ·

면적이 제주지역중에서 꽤 넓은 편인데다 연간 생산량도 평균치를 훨씬 웃돈다 서일과의 경우 . 

여년전쯤 연 톤을 생산해냈고 동일과는 톤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산지100 12 , 16 . ' '

에 기록된 곳의 염전중 두 지역보다 연간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구엄 두모 종달 시흥 지23 , , , , 

금의 남원읍에 속하는 보한 등 몇몇 마을에 불과하다. 

조선총독부는 제주지역 염전을 조사하면서 전도 가는 곳마다 다소의 염전이 없는 곳이 없으"

며 그중 가장 넓고 완전한 곳은 종달리며 이에 버금가는 것이 시흥 두모 일과 귀덕 등이다, , , "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놓았다. 

동일 리는 년 서귀포시 자립형 마을육성 사업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소금밭 복원을 추1 2007

진했다 소금밭 체험관광마을 로 지역주민 스스로 소득을 끌어내보자는 취지였다 염전에 얽힌 . ' ' . 

경험이 있는 마을 노인들이 사업을 맡았다. 

바닷물 뿌리며 소금 모래 만들어▶

옛 염전은 지금의 동일 일과리 일대에 드넓게 자리했는데 마을에서는 이용객들의 접근을 고려~

해 대정서초등학교 앞바다를 복원 사업 부지로 정했다. 

이 지역의 노인들은 년부터 농한기를 이용해 가마솥에서 소금을 만들던 소금막을 짓고2008 , 

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물통을 제작했다 허벅 산태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 , (

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만든 도구 당그네 고무래 등 소금 생산에 필요한 각종 민구류도 수집), ( ) 

하고 사들였다 버려졌던 염전터를 정돈해 실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량의 소금. 600㎡ 



밭을 복원하기도 했다.

동일리에선 모래에 바닷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왔다 복원된 소금밭은 염전터에 . 

진흙을 깐 뒤 그 위에 모래를 덮었다 모래위에 바닷물을 뿌리고 말리기를 반복하면 하얀 소금. 

기가 생겨난다 그것을 거둬들여 바닷물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염수를 뽑아낸다 염수의 불순물. . 

이 가라앉은 뒤 가마솥에 넣어 시간 불을 때고 졸이면 소금알갱이가 나온다5~6 . 

마을에서는 아직 복원된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지 못했다 염수를 만드는 단계까지 시연이 이. 

루어졌다 년말 복원 공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미뤄지면서 소금 생산도 늦. 2009

춰졌다. 

최근 동일리 소금밭 복원 현장을 찾았더니 염전은 비닐로 덮여있었다 주변엔 주인없는 집 뜰. 

인 양 풀이 높게 자랐다 문공일 노인회장은 밭농사로 바쁜 시기라 작업이 잠시 중단되었다. " "

면서 장마철이 끝나는 월쯤 소금 생산을 시도해볼 계획 이라고 말했다" 8 " . 

대정서초등학교 부근엔 무성한 갈대밭이 있다 문공일 회장의 기억에 따르면 그곳도 염전이었. 

다 그는 어렵사리 살아난 마을의 염전이 그렇게 갈대밭처럼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비. 

쳤다 머잖아 날외소금 을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 ' .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금밭 제자리 찾으면 해양관광코스 개발을" "

소금 생산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네요 요즘은 마늘농사로 바빠  " . 

서 염전 돌보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마을 . 

사람들과 함께 염전 작업을 할 겁니다."

교직에 몸담았던 문공일 대정읍 동일 리 노인회장은 염전 복  (74) 1

원 과정을 담은 사진을 꺼내 보였다 비교적 고령인 마을 주민들이 . 

초가 모양의 집을 짓고 지붕을 잇고 있었다 모래에 바닷물을 뿌리. 

는 장면도 사진에 담겼다. 

문 회장은 중학교 시절까지 소금밭을 다녔던 기억이 있다 들것인   . 

산태 를 이용해 염수를 날랐던 일이며 소금을 소에 싣고 팔러나가' ' , 

던 일 등을 이야기했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안고 있는 마을 노인들. 

은 바닷물이 뿌려진 모래를 긁어모으거나 펼 때 쓰는 당그네 를 직접 만들고 가마솥 불때기용 ' ' , 

땔감나무를 구해왔다 가로 쯤 되는 사각형 가마솥은 동네 철물점에서 제작됐다 마을 노인. 2m . 

들은 옛 기억을 되살려내며 그렇게 염전을 복원했다.

문공일 동일 리 노인회장1



이번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소금을 생산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작업" . 

도 필요합니다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라는 점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복원된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을 다양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동네 어른들에게 종종 날외소금 을 치약으로 써도 좋다는 말을 들었. ' '

다고 한다. 

노인회에서 소금 생산까지 시연하면 이후엔 마을에서 소금밭체험마을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

해서 염전 활성화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노인회관 한켠에 날외소금밭 전시관을 .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는 이번에 복원된 소금밭이 제자리를 찾으면 동일리 해양관광코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말을 덧붙였다 소금밭 인근에 썰물 때 바닷생물이 잡히는 해안가 암반 지역 원담 돌그물 이 . , ( )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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